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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늘면
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편의점 도시
락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고 있다. 특
히 최근엔 한국인
들이 좋아하는 국

물을 더한 도시락들이 잇따라 출시돼
눈길을 끈다. 3분만 데우면 간편하게
찌개 등 국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CU는 ‘백종원 부대찌개(사진)’를 10일
출시했다. 베이크드 빈스, 마카로니, 떡
국 떡 등 10여 가지 재료를 담아 국물
맛을 냈으며, 생면과 만두, 치즈까지 더
해 차별화했다. 부대찌개의 핵심 재료
인 햄을 선별하기 위해 백종원 요리연
구가가 직접 20여 종류의 다양한 햄을
테스트했다. 또 부대전골 소스를 별첨
하고 볶음김치를 원물 그대로 찌개 안
에 넣어 진한 국물 맛을 더했다. 3분만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CU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순대와
돼지고기를 넣은 ‘순대국밥 정식’도 내
놨다. 국내산 돈창에 당면을 채운 순대
와 돼지 볼떼기살을 한 그릇에 담아냈
다. 일반 분말 스프가 아닌 국내산 돼지
고기 뼈를 고아 우려낸 돈골 엑기스를
별첨했다. 3분만 데우면 국밥을 즐길
수 있다. CU는 이 밖에도 된장국과 가
쓰오장국, 미역국, 사골국 등 4종의 1인
용 컵국인 ‘HEYROO컵국’ 시리즈도
선보였다.

GS25는 지난달 말 ‘김혜자콩나물국
밥’ 도시락을 출시했다. 콩나물과 오징
어, 대파, 청양고추로 끓여낸 콩나물국
에 살짝 익힌 온천란과 김가루, 오징어
젓갈, 김치전, 김치겉절이로 구성됐다.
삶은 콩나물이 담긴 국 용기에 별도 포
장된 육수와 일정량의 뜨거운 물을 부
어 3∼4분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된
다. GS25는 앞서 ‘부대찌개정식’ 도시
락도 내놨다. 햄과 소시지, 떡국떡, 마
카로니, 라면사리가 들어 있는 부대찌
개와 어묵볶음, 계란말이, 볶음김치 등
3종의 반찬으로 구성됐다. 부대찌개 양
념과 뜨거운 물을 기준선까지 채워 3분
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얼큰한 부대찌
개를 맛볼 수 있다. 이 제품은 출시 후
약 3주 만에 40만개가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월 ‘김치찌개 도
시락’과 ‘된장찌개 도시락’을 출시했다.
김치찌개 도시락은 계란말이와 소시지
야채볶음,유채나물볶음 등으로,된장찌
개 도시락은 맥적구이와 카레감자채, 콩
나물무침 등의 반찬을 담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전자레인지3분이면뚝딱
편의점국물도시락전쟁

8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선보인 ‘뉴 아우
디 A4’는 엔트리 모델급의 준중형 세단이
지만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의 기술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이
총 동원됐다. 중·대형 모델에만 더 뛰어난
기술을 담는 국산차의 행보와는 지향점부
터가 다르다.

뀫더 크고, 강력하며, 빨라졌다
뉴아우디A4의차종은 ‘45TFSI’와 ‘45

TFSI Quattro’ 두 가지. 전륜구동차와
4륜구동(콰트로)으로 나뉜다.

두 차종에는 모두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엔진이 장착되
어 있다. 아우디 A6에도 사용된 엔진이
다. 기존 모델과 비교하면 혁신적으로
성능이 향상됐고, 로드스터 모델인 아우
디 TT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을
갖췄다. 최고 출력은 기존 220마력에서
252마력으로, 최대토크는 35.7kg·m에
서 38kg·m으로 높아졌다. 제로백은
6.4초에서 5.8초로 단축됐다.

A4만을 위해 개발된 최신 듀얼 클러
치 트랜스미션 S-트로닉 7단 변속기도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 1∼4단의 기어
비를 더 촘촘하게 구성해 제로백을 단

축시켰다. 5∼7단은 조금 더 긴 기어비
로 구성해 연료 효율성을 높였다. 복합
연비는 전륜 모델이 12.5km/l, 콰트로
모델이 11.6km/l다.

차체 크기도 이전 모델보다 전장
25mm, 전폭 16mm, 실내길이 17mm
가 늘어나 동급 최대의 실내 공간을 제
공한다. 그러면서도 알루미늄과 마그네
슘을 사용한 경량 소재 혼합 공법과 부
품 개선을 통해 최대 100kg까지 차체
무게를 줄였다.

또한 뉴 아우디 A4에는 아우디에서
독자 개발한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
다. 서스펜션은 물론 스프링 아래 하중
부분까지 경량화해 운동 성능을 향상시
켰다. 고속에서는 더 날카로우면서도
저속에서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뀫공기역학 디자인으로 연료 효율성과 정숙성 향상
아우디는 공기역학에 엄청난 공을 들

이는 브랜드다. 항공기에만 적용하던
풍동 시험을 처음 차량에 적용한 것이
바로 아우디이다. 시속 300km/h의 바
람세기를 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풍
동 시험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탄생
한 A4의 공기역학계수는 0.26cd로 동
급 최고 수준이다. 풍동 테스트를 할 때
아우디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풍절음 점
검을통해방음성능도끌어올린다.A4는
전면 유리 2중 방음, 사이드 미러 숄더
라인으로 이동, 이중 도어 실링 처리 등
을 통해 더욱 정숙해졌다.

혁신적인 첨단 사양도 눈에 띈다. 계
기판에서 네비게이션 화면까지 구동되
는 ‘버츄얼 콕핏’이 기본 적용되어 있

다. LED 헤드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
널, 터치패드, 애플 카플레이도 기본 옵
션이다. ‘아우디 프리 센스 시티’ 보조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개
선했다. 카메라를 통해 전방 시야의 위
험한 주행 상황을 감지해 사고를 예방

해준다. 시속 9∼85km로 주행하는 동
안 보행자가 감지되면 3단계로 시스템
이 작동하는데 1단계 경고, 2단계 브레
이킹, 3단계 풀 브레이킹을 통해 차를
완전히 정차시켜 보행자 추돌 사고를
예방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8년 만에풀체인지…더강해진 ‘뉴아우디 A4’

아우디에서 8년 만에 풀체인지된 ‘뉴 아우디 A4’를 출시했다. 동급 최대 실내 공간을 확보했
고, 기술 혁신의 상징인 ‘아우디 버츄얼 콕핏’과 보행자 안전까지 생각한 ‘프리 센스 시티’ 등
혁신적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성을 높였다. 사진제공｜아우디코리아

전륜구동꺠-꺠콰트로 두 종류로 출시

동급최대실내공간…무게는감소

공기역학 디자인으로 정숙성 UP

버츄얼 콕핏 등 최첨단 사양 탑재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BMW가 520d의 인기에 힘입어 4월
수입차 시장 1위를 탈환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
면 4월 브랜드별 등록대수(1∼10위)는
BMW 4040대, 메르세데스-벤츠 3558
대, 아우디 2474대, 포드 979대, 토요
타 977대, 폭스바겐 784대, 렉서스 745
대, 랜드로버 697대, 미니 610대, 닛산
51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BMW는 520d(742대)가 베스트 셀링
모델 1위, 520d xDrive(371대)가 7위,
320d가(352대)가 9위를 차지하며 총 4040
대를 판매해 메르세데스-벤츠(3558대)
를 482대 차이로 앞섰다.

BMW는 4월초 가격은 기존 5시리즈
와 동일하면서도 다양한 첨단 옵션을 추
가한 5시리즈 프로(PRO) 에디션을 출
시하며 인기를 되찾았다.

5시리즈 프로 에디션은 동급 수입차
세그먼트에 적용되지 않았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으로 장착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차선 이탈 경
고, 전방 충돌 방지, 보행자 인지 기능
등 주행 안전을 강화한 기능 및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플래그십 모델
에 장착되어온 프리미엄 옵션이다. 실
내 인테리어와 외관 디자인도 더욱 고

급스럽게 업그레이드됐다.
한편 4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전

월보다 25.9% 감소한 1만7845대로 집
계됐다. 4월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1만
8202대보다 2.0% 감소했으며, 2016년

누적 판매 대수는 7만3844대로 전년 누
적 7만7171대보다 4.3% 감소한 수치이
다. 3∼4월 르노삼성 SM6와 쉐보레 올
뉴 말리부 등 국산 중형 세단이 돌풍을
일으키고, 일부 수입차가 물량 부족에
시달리면서 전반적인 수입차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월 베스
트셀링 모델은 BMW 520d(742대), 아
우디 A6 35 TDI(492대), 포드 Explorer
2.3(422대) 순이다. 원성열 기자

BMW수입차시장 1위탈환 ‘프로에디션의힘’ BMW 520d


